
국제갤러리, 12월 15일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개인전 《이미지, 상징, 기도》 개최 

1 / 6 

 

 

 

국제갤러리, 12월 15일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개인전 《이미지, 상징, 기도》 개최 
 

기자간담회: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1시 

전시기간: 2022년 12월 15일(목) – 2023년 1월 29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3 

 

 

｢이미지, 상징, 기도｣ 

ㅡ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재는 비현실의 공간에서 우리의 기도가 가 닿는 곳이다. 불은 모든 것을 더이상 환원 불가능한 

상태로 태워버린다. 세상이 불에 타던 시절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재는 불길을 끌 수도 없지만 다시 불타오를 준비도 되지 않은, 분류 불가능한 사회의 무정부 상

태를 구현한다. 그 재라는 잔여물은 반대항으로, 단체로, 체제로 아직 재탄생하지 못했다. 

 

우주의 진정한 중심에는 우주적 시간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가 둘러앉아 모든 것의 이전과 이후

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이야기들은 창조와 파멸의 

순환에 불을 붙인다. 신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공간이 여기다. 이것

이 죽음이다.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것은 결코 지켜지지도, 깨지지도 못할 약속이다. 이는 언제

나 우리에게 갈망의 감각을 남긴다. 이 약속 아래 사람들이 모인다. 

 

불에서 재에 이르기까지, 정치 시스템이란 소멸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온전히 의식할 수 있

게 되는 것인가? 불길에 휩싸인 세상의 역사 속 희생자들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승자에 의해 구축된 기념비 밑에 흩어진 재는 우리의 패배를 가리킨다. 

 

바슐라르는 “불사조의 특권은 타인의 ‘재’로부터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재탄

생한다는 것에 있다” 했다. 불사조는 재로 이루어진, 재로 뒤덮인 공동체를 피한다. 죽음으로 귀

결되는, 심지어 죽음 너머로 귀결되는 자신의 논리를 통해 터무니없는 자율성 원칙을 따르는 것

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 내지는 새로운 불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는 공동체, 소각된 내가 “타인

의 재”와 뒤섞이는 공동체야 말로 중요한 것이다.1 

 

우리는 불을 지피고 불을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과의, 그리고 서로와의 상징적 관계를 형성해왔

다. 우리가 이미지와 상징을 찾기 위해 불 주변으로 모여들 때 그 밑의 땅과 그 위의 하늘이 증

인이 되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할 것이다, 꿈의 형태로. 꿈이 역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꿈은 죽음을 피해 가기 때문에.  

 
1 마이클 마더, 『불길에 휩싸인 세상의 불의 정치』 (로우맨&리틀필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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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K3 공간에서 태국 출신의 현대미술가 코라크릿 아룬

나논차이(Korakrit Arunanondchai)의 개인전 《이미지, 상징, 기도》를 선보인다. 2021년 국제갤러리 전속 작가로 

결정된 후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다. 영상, 퍼포먼스에서 회화, 설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아룬나논차이는 다양한 형식을 정교하게 엮어내며 개인과 사회, 삶과 죽음, 다양한 신념 체계를 아우르

는 존재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시해왔다. 본 개인전은 재와 흙으로 다져진 바닥의 전시장에서 작가

의 대표 연작 〈역사 회화〉를 선보인다. 전시 공간을 뒤덮은 검은 흙바닥에는 작가의 기도문이 부조로 새겨져 있

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발견이 있었다 / 잠을 방해하는 새로운 악몽 / 혼란에 질서를 부여할 필요 / 우리는 외면당한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 격변 너머에 광휘 있고 / 통합에 대한 향수 / 애도의 땅에서 / 공기에, 잡을 수 없는 것

에, 당신을 맡긴다 / 유령은 갖지 못한다, 아무것도 

  

전시장 바닥의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기도문 위에는 작가의 〈역사 회화〉 및 〈빈 공간(하늘 회화)〉 작품들이 걸

려있다. 2012년에 시작된 〈역사 회화〉 연작은 작가의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군으로, 청바지를 주요 재료로 삼는

다. 서양 중심의 세계화와 노동의 역사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청바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작가는 재료를 표

백한 후 그 위에 다층의 이미지를 쌓아 올린다. 자신의 신체를 각인하거나 땅의 텍스처를 고스란히 옮긴 이 이미

지들은 이후 불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 불이 연소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다시 말해 작가는 이 회화에 불을 붙이

는데, 이때 불이란 작업의 과정이자 주제로 거듭난다. 형식과 내용이 뒤섞이는 것이다. 회화에 불을 붙인 후 작가

는 문제의 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다. 불을 끈 후에는 불타고 남은 회화의 파편, 그 화재의 결과인 재, 그리고 

불타는 과정을 기록한 사진이 한데 결합한다. 결국 최종 결과인 작품은 스스로의 생성 과정을 생생하게 품은 양

상을 띠게 된다. 

  

‘매체(medium)’라는 미술 용어와 ‘영매’라는 초자연적 대상의 관계성에 관심을 갖던 아룬나논차이는 영혼의 존재

와 그들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 및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오래 탐구해왔다. 이 맥락에서 불과 재라는 요소

는 작가가 자신의 사적 경험, 주변의 사회적 사건들을 고찰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주요한 재료가 되어왔다. 모든 

것을 더 이상 환원 불가능한 상태로 태워버리는 불과 그 결과물인 재를 둘러싼 이 여정을 통해 작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창조와 파멸의 우주적 순환구조에 대해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1986년 태국 방콕에서 태어난 작가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는 2009년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미술학사를 

취득하고 2012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방콕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전시 및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스톡홀름 현대 미술관(2022), 서울 아트선재센터(2022), 싱가포르 아트 뮤지엄(2022), 쿤스트

할 트론헤임(2021), 포르토 세랄베스 현대 미술관(2020), 밀라노 스파치오 마이오키(2019), 헬싱키 키아스마 현대 

미술관(2017), 볼차노 무세이온 미술관(2016), 파리 팔레 드 도쿄(2015), 뉴욕 모마 PS1(2014) 등이 있다. 이외에도 

광주 비엔날레(2021), 이스탄불 비엔날레(2019), 휘트니 비엔날레(2019), 베니스 비엔날레(2019), 시드니 비엔날레

(2016) 등 여러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현재 그의 작품은 뉴욕 휘트니 미술관, 파리 퐁피두 센터, 파리 루이비통 재

단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오슬로 아스트루프 펀리 현대 미술관, 런던 자블루도비치 컬렉션, 난징 스팡 현대미

술관 등 세계 주요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작가는 ‘고스트(Ghost)’라는 이름의 방콕 기반 예술 및 퍼포먼스 축제의 공동 설립자로도 활동 중이다. 최근

에는 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 리뷰〉가 매년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을 선정하는 〈파워 100〉 중 88위

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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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b. 1986) 

〈You who wish to find prayers, look for it in the ashes〉 

2022 

Metallic paint and acrylic polymer on bleached denim on inkjet print on canvas 

218.4 x 162.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Thapphawut Parinyapariwat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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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b. 1986) 

〈Who will testify to the time when the world was ablaze?〉 

2022 

Acrylic polymer on gold foil on bleached denim on inkjet print on canvas 

218.4 x 162.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Thapphawut Parinyapariwat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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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b. 1986) 

〈The only thing that survives〉 

2022 

Acrylic polymer on blue foil on bleached denim on inkjet print on canvas 

218.4 x 162.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Thapphawut Parinyapariwat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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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b. 1986) 

〈As I lay me down to sleep, I hear you speak to me… See you again in a world where roses bloom. There the angels will 

always sing and everyday words will sound like a love song.〉 

2022 

Burnt bleached denim on inkjet print on canvas 

218.4 x 162.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 Thapphawut Parinyapariwat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